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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긴장이론의 관점에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수준, 우울,
불안 및 SNS 중독 간의 순차적ㆍ복합적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의 우울과 불안이 취업 스트레스와 SNS
중독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함으로써 대학생의 SNS 중독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이론적ㆍ실천
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과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이론적 토대
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관련 변수들 사이의 직접 효과와 매개효과를 가정하는 일련의 연구가설을 설정하
였다. 대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유효한 774명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이 인식하는 취업 스트
레스가 심할수록 우울, 불안 및 SNS중독 수준이 높고, 불안이 취업 스트레스와 SNS 중독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취업 스트레스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광범위하게,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단계별 취업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대학생들의
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불안이라는 정서적 문제를 고려한 종합적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ether depression and anxiety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stress influencing SNS addiction in college stude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tension theory.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900 college students, 
of which 774 were valid. For the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verification, 
ANOVA,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verification, and bootstrapping method were sequentially conducted. As a result, the more severe 
job-seeking stres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the higher the level of depression, anxiety, and SNS 
addiction. In addition, anxiety plays a significant role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SNS addiction.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cope with college students' SNS 
addiction.

Keywords : Job-seeking Stress, Depression, Anxiety, SNS Addiction, General Strain Theory, Medi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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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9년 애플의 아이폰(iphone)이 국내 출시된 이후 
우리나라 가구 당 스마트기기 보유율은 급속히 증가하
여, 2013년을 기점으로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스마트패
드 등) 점유율이 데스크탑 PC를 능가하였다[1]. 특히, 만 
2세 이상 국민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될 만큼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스마트기기 사용의 확대는 중독문
제를 야기하였고 최근 10세~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
의존 위험군 비율이 줄어든 반면, 성인 중 20대의 비율은 
증가추세인 것으로 보고되면서[1] 20대의 미디어 중독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SNS로 스마트폰 이용자의 
77.3%가 과의존 콘텐츠로 SNS를 꼽고 있다. 2018년 한
국미디어패널조사결[2] SNS 이용률은 48.2%로 2017년
(45.8%) 대비 2.4%p 상승하였으며 2011년(16.8%) 이
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또 스마트폰으로 이용하
는 서비스 중 20대의 83.0%가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한
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SNS의 활용 및 영향력 증가
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나 중독문제로 인해 미국에서는 
소셜네트워크 중독(Social Networking Addiction)이
라는 주제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국내 대학가
에서는 “카⋅페⋅인(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
중독”이라는 신조어가 회자 될 정도로 대학생의 SNS 과
다사용에 따른 중독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발달 단계상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해당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
기이다[3].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에 이어 2008년 리
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겹쳐 청년 
실업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학령기부터 지속되었던 과도
한 입시 스트레스는 이제 취업 스트레스로 대체된 실정
이다. 이러한 취업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학생들은 
대학 생활 초기부터 소위 ‘스펙 쌓기’라고 불리는 구직 
준비에 몰두하며[4]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는 졸업 직전에 겪는 단
기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신입생 때부터 직면하게 되는 
중⋅장기적 스트레스라 할 수 있다[5]. 청년 실업과 정신
건강에 관한 종단연구[6]에서 실업은 우울, 불안, 불면 
및 집중력 저하 등의 신경증적 증상과 깊은 상관이 있었
는데 대학생에게서 나타나는 우울은 우울감뿐만 아니라 
의욕상실, 식욕 및 체중변화, 주의력 저하, 불면증, 자살 

충동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취업에 대한 
불안은 신체적⋅정신적 평형상태를 깨트려 자아실현을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발전적인 대학 생활을 저
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이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에 대처
하기 위해 대학생들은 다양한 중독 행동을 선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7], 본 연구에서 특히 대학생의 SNS 중
독문제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바로 시기적인 중요성에 
있다. 대학생 시기의 적응은 성공적인 성인기의 디딤돌
이 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중독문제는 심리
적 방황, 학업 포기 및 진로탐색 실패 등을 유발하게 되
고 대학 생활적응뿐 아니라 앞으로의 직장생활, 사회생
활을 포함한 사회적 영역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존적인 존재에서 독립적
인 성인으로의 전환점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SNS 중독
이라는 문제행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Agnew[9]에 따르면 개인이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
하게 될 경우 부정적 정서를 느끼게 되고, 그러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비행, 범죄 및 약물 남용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지 않은 대처 행동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긴장이나 역할 문제를 
겪는 사람일수록 사이버공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10] 대학생이 지각하는 취업 스트레스
는 긴장을 유발하여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11] 우울과 불안은 SNS 
중독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된다[12,13]. 

선행연구 고찰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
스, 우울, 불안 및 SNS 중독 중에서 특정 두 변수 간 인과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통합적 관점에서 
네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SNS 중독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추상적 개념으로서 그 행위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요인이 SNS 중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력뿐만 아니라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 긴장 요인이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발생시키며 부정적 정서는 부정적 
대처행위를 초래한다는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을 토대
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수준과 우울, 불
안 및 SNS 중독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특히 우울과 불
안이 취업 스트레스와 SNS 중독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
변수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함으로써 대학생의 SNS 중독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
자 한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4호, 2022

118

2. 이론적 배경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과 SNS 중독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일반긴장이론을 차
용하고자 하는데, Agnew[9]는 청소년들이 특정 긴장요
인으로 인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비행 행위
라는 대처전략을 사용한다고 봄으로써 긴장과 비행 사이
에 부정적 감정을 매개요인으로 제시한다.

일반긴장이론에서 ‘긴장’은 긍정적 가치를 갖는 목적 
달성의 실패, 부정적 자극에의 노출 및 긍정적 가치를 갖
는 자극의 제거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14], 
이 중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는 ‘긍정적 가치를 갖는 목
적 달성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긴장은 개인으
로 하여금 분노, 공격성, 우울 및 절망감과 같은 부정적
인 감정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Agnew[9]는 긴장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외부지향적 부정적 감정(outer-directed 
negative emotions)과 내부지향적 부정적 감정
(inner-directed negative emotions)으로 구분하고, 
외부지향적 부정적 감정은 폭력과 같은 외부지향행동으
로 이어지고, 내부지향적 부정적 감정은 약물 남용이나 
중독 등과 같은 내부지향 반응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긴장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정
적 감정 중 내부지향적 반응에 해당하는 우울과 불안을 
부정적 감정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처 전
략’은 개인이 긴장과 부정적 감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전략으로 인지적 대처 전략, 정서적 대처 전략 및 
행동적 대처 전략이라는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9]. 이 
중 정서적 대처 전략은 긴장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에 직
접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Agnew[9]는 명상
(meditation), 운동(physical exercise), 다양한 심리적 
기술 및 약물 복용(drug use) 등을 정서적 대처전략의 
예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NS 중독을 정서적 대
처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일반긴장이론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긴장요인’으로, SNS 중독을 
‘비행’으로 보고 그 사이를 매개하는 ‘부정적 감정’을 우
울과 불안으로 설정한 뒤 각 변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취업 스트레스(Job-seeking stress)란 ‘미취업 스트
레스 증후군’으로[15] 졸업 후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대
학 생활 중 신체적⋅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불안, 
긴장 및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16].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가 장기화될수록 정

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17], 
두통, 위장장애, 수면장애 및 무기력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18], 우울, 불안, 강박증, 신체화 증상 
및 대인 예민성 취약성 등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우울은 거의 온종일 우울한 감정을 보이고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흥미가 뚜렷하게 저하되는 상태로서[19], 지
속적인 감정적 저하감과 함께 공허함, 외로움, 슬픔, 무
가치함, 자기비하, 주의력 저하 및 무기력 등과 같은 인
지적 왜곡과 불면, 식욕감퇴 등의 신체적 증상이 함께 나
타난다. 우울의 증상은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
이는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짜증, 반항 및 특정 대상에 대
한 과몰입과 집착 등으로 나타난다[20]. 특히 이 시기의 
우울은 스마트폰 중독, 휴대전화 중독 및 인터넷 중독을 
야기하는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다른 요
인에 비해 이들 중독에 대한 예측력과 설명력이 큰 것으
로 알려져 있다[21]. 

불안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예상되는 불행에 대해 느끼는 막연하고 불쾌한 
염려로 정의할 수 있다[22]. 김효정 외[23]에 따르면 대
학생 시기의 불안이 과하게 높아질 경우 수행능률이 저
하되고, 정서적으로 부적응적인 역기능을 발생시켜 심리
적 안녕감을 가지는데 방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앞둔 대부분의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취업에 대한 불안은 신체적, 정신적 평형상
태를 깨뜨려 대인관계 및 우울증 같은 심리적 병리현상
을 가져와 바람직한 대학생활을 저해할 수도 있다. 취업
의 불확실성에 의한 취업불안은 지적, 정신적, 신체적으
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성장하는 시기의 대학생들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우
울증이나 대인기피 등과 같은 반사회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24,25].

SNS 중독은 SNS에 접속하려는 강한 동기로 인해 너
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결과, 다른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심리적 건강을 해치며 인간관계를 손상시키
는 현상을 말한다[26]. 여기서 과도하게 몰입하여 행동하
는 것과 중독된 상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곽호완[27]
은 특정한 행동이 자기 자신이나 주변에 피해를 초래해
서 이를 조절하려 노력하지만, 통제력이나 자제력을 잃
고 반복하게 되는 행동을 중독이라 하였다. 또 정신질환
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도 특정 행위로 인해 사회생활
이나 일상생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심각한 스
트레스가 발생될 경우에 한해 중독으로 보고 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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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SNS 중독 사이에
서 우울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취업 스트레
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도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
[28-30]과 우울감이 심해질수록 SNS 중독 정도가 심해
진다는 선행연구들[31-33]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우울의 매개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불안 및 SNS 중독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이 보고되었으나, 대부분이 각 변
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거나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연
구들로서 취업 스트레스와 SNS 중독에 대한 불안의 매
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취업 준비 대
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해 질적 연구방법의 틀에서 접근한 
박미진 등[3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들이 
느끼는 주요한 정서는 불안이며, 불안은 다양한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불
안감이 심해질수록 SNS 중독 정도가 심해진다는 다양한 
선행연구들[35,36]을 종합해 볼 때 불안의 매개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적 추론은 매개효과에 관
한 이론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변수 A가 변수 B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변수 B가 변수 C에 미치는 영
향도 유의할 경우, 이 세 변수 간에는 ‘A-B-C’의 영향 
관계를 가정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37]에 바탕을 둔 
것이다. 

사회문제로서 청년 실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취업 스
트레스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와 그로 인한 심리 사회적 역기능으로서의 SNS 중독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의 관심은 거의 없었다. 특히,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스트레
스에 대한 대처수단으로 쉽게 중독 행위에 몰두할 가능
성이 있는 고위험집단임을 생각해볼 때[38] 취업 스트레
스와 SNS 중독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취업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 SNS 중독 
수준 경감을 위한 해법을 찾는 과정은 사회복지학 측면
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긴장이론의 관점에서 대학
생 집단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수준과 
우울, 불안 및 SNS 중독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특히 우
울과 불안이 취업 스트레스와 SNS 중독 사이에서 유의
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함으로써 대학생의 
SNS 중독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함의
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①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및 SNS 중독 가
운데 특정 변수 간에 어떤 영향 관계가 존재하는가?

②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수준과 SNS 
중독 사이에서 우울과 불안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자 및 자료의 수집
연구는 편의표집 방식을 통해 G광역시와 J도 소재 대

학 6곳에 재학 중인 1~4학년 대학생 집단을 조사대상자
로 확정하였다. 연구를 위해 2019년 6월부터 2개월에 걸
쳐 총 9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 825부
(회수율 91.7%) 중 불성실 응답과 이상치가 있는 설문지
를 선별하는 자료의 점검절차를 거쳐 51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74부(86%)를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3.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는 SNS 중독에 직접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우울 혹은 불안을 매개로 SNS 중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아래 Fig. 1과 같
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특히 이 변수들 사이의 영
향 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해당 변수들에 영
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은 사회인구 학적 변수(성별, 학년, 
가구소득, 학교성적 만족도)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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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items frequency rate(%) note

Sex Male 227 29.3
Female 547 70.7

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n=774)

연구모형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
고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우울이 더 
높을 것이다. 

H-2: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SNS 중독
이 더 심할 것이다. 

H-3: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불안이 더 
높을 것이다.

H-4: 대학생의 우울이 높을수록 SNS 중독이 더 심할 
것이다. 

H-5: 대학생의 불안이 높을수록 SNS 중독이 더 심할 
것이다. 

H-6: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는 우울을 매개로 SNS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는 불안을 매개로 SNS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측정도구
취업 스트레스는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서 졸업 후 취

업과 관련된 문제로 대학 생활 중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긴장감을 느끼는 상태로 개념화하였다. 대학
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코넬대학의 스트레
스 측정법(Conell MedicalIndex:CMI)을 기초하여 황
성원(1998)이 개발한 취업스트레스 설문지를 김설아[39]
가 22개 문항으로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
울은 본 연구의 매개변수 가운데 하나로 공허감, 슬픔 및 
짜증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 수반되는 인지적⋅신체적 증
상으로 인해 기능이 저하되는 부적응 증상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Radloff[40]가 미국정신보건 연구원에서 개발한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조맹제 외[41]가 우리나라에 맞게 번안⋅타당
화한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다
른 매개변수인 불안은 긴장, 염려 및 증대된 자율 신경 
계통의 활동이 나타나는 정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벡의 불안척도(Beck’s Anxiety Inventory: 
BAI)를 육성필 외[42]가 한국어로 표준화한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SNS 중독은 본 연구
의 종속변수로서 SNS를 과도하고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을 말한다. Young[43]이 개발한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 8문항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44]에서 개발된 인터
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인 K척도의 성인용 20문항을 바
탕으로 오윤경[45]이 개발한 SNS 중독 척도 11문항을 

조성현 외[46]가 집착 및 금단(10문항), 과잉의사소통과 
몰입(7문항), 과도한 시간소비(3문항) 등 총 20문항의 척
도로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3.4 자료의 점검 및 분석
자료의 점검 및 분석을 위해 SPSS 23.0과 AMOS 

22.0을 사용하였다. 먼저, 자료의 결측치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뒤 각 변수를 
측정하는 개별문항과 그를 합산한 합성변수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
였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분석 및 연구가설 검증을 위
해 기술통계, t-검증, ANOVA,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
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및 부트스트
래핑 방식의 매개효과 검증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
다. 특히, 우울과 불안이 취업 스트레스와 SNS 중독 사
이에서 유의한 매개변수로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해서 부트스트래핑 방식 중 팬텀변수 방식을 적용하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4. 통계분석 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성별을 보면 남성이 전체의 29.3%이고 여성이 70.7%

로 조사되었는데 이 결과는 남녀공학 뿐 아니라 여자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조사대상에 포함한 결과이
다. 연령분포의 경우 만 23세에서 43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21.8%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 분포는 4학년이 
32.3%, 종교의 경우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0.3%로 가장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한 
편’이 63.2%, 부모와 동거비율을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의 55.3%가 부모와 동거하며 월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이 전체의 30.5%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
다. 조사대상자의 84.8%가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음’
이라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42.6%가 학교성적에 대해 ‘만
족하는 편’이라고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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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s

18-19 128 16.5 M=21.30
20 167 21.6 SD=2.15
21 164 21.2 Max=43
22 146 18.9 Min=18

23-43 169 21.8

Year

 Freshman 89 11.5
Sophomore 218 28.2

Junior 217 28.0
Senior 250 32.3

Religion

Christianity 212 27.4
Buddhism 37 4.8

Catholicism 54 7.0
others 4 0.5
none 467 60.3

Health
status

Not very 
healthy 13 1.7

Not healthy 101 13.0
Healthy 489 63.2

Very healthy 171 22.1
Living 
with 

parents

Yes 428 55.3

No 346 44.7

Monthly
Family 
income

Less than 3 
million 215 27.7

Less than 3-4 
million 163 21.1

Less than 4-5 
million 160 20.7

More than 5 
million 236 30.5

Student 
Loan

Yes 118 15.2
No 656 84.8

Academic 
Satis-

faction

Not satisfied
at all 94 12.1

Not satisfied 304 39.3
Satisfied 330 42.6

Very satisfied 46 5.9

4.2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취업 스트레스는 우울(r=0.51, p<0.01), 불
안(r=0.43, p<0.01) 및 SNS 중독(r=0.30, p<0.01)과 유
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취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도 심해지고, 불안도 높
아지며 SNS 중독 정도도 심해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우울은 불안(r=0.73, p<0.01) 그리고 SNS 중독
(r=0.31, p<0.01)과 각각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는데 이것은 우울감이 심해질수록 불안도 
높아지고, 우울할수록 SNS 중독 역시 심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불안은 SNS 중독(r=0.34, p<0.01)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불안도가 높아질수록 SNS 중독 역시 심해짐을 의
미한다. 

(1) (2) (3) (4)

(1) Job-seeking
   stress 1

(2) Depression 0.511** 1

(3) Anxiety 0.434** 0.727** 1
(4) SNS 
   Addiction 0.303** 0.307** 0.335** 1

n 774 774 774 774
mean 2.05 1.76 1.46 1.75

Standard Deviation 0.70 0.61 0.54 0.60
Max 4.77 3.88 3.85 3.65

Min 1.00 1.00 1.00 1.00
** p<0.01 

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4.3 측정모형의 검증

Latent variable 1) S.E. 2) C.R. p AVE
Job-seeking 

Stress 0.358

Employment 1.000 0.599
School 1.044 .051 0.529 20.613 ***
Study 1.163 .054 0.574 21.613 ***
Fimily .993 .049 0.514 20.291 ***

Charcter 1.246 .050 0.747 24.978 ***
Depressin 0.686

Slow physical 1.000 0.824
Positive feeling 1.082 .026 0.848 41.133 ***

Negative 
feeling 1.061 .027 0.813 39.146 ***

Anxiety 0.638
Panic 1.000 0.862

Nervous .937 .029 0.641 31.929 ***
Neurophysiolo

gical .947 .026 0.730 37.099 ***

Personal 1.055 .020 0.931 53.265 ***
SNS Additon 0.628

waste of time 1.000 0.754
Excessive 
communi
-cation

1.000 0.029 0.837 34.377 ***

Obsession .817 0.025 0.784 32.932 ***
Model fit
χ2 (df/p) 674.690 (134/0.000)

SRMR 0.042
GFI 0.915
TLI 0.932
CFI 0.946

Table 3. Result of verifying the validity of the latent 
variable

RMSEA 
(LO90~HI90) 0.072(0.067~0.078)

*** p<0.001

1) No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
2)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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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b S.E. β C.R. p

Path Coefficient

H-1: Job-Seeking→
     Depression 0.524 0.038 0.553 13.838 ***

H-2: Job-Seeking→
SNS Addiction 0.241 0.051 0.226 4.700 ***

H-3: Job-Seeking→
     Anxiety 0.435 0.035 0.500 12.344 ***

H-4: Depression→
SNS Addiction 0.035 0.073 0.031 0.476 0.634

H-5: Anxiety→
SNS Addiction 0.237 0.072 0.194 3.272 ***

Control variable

Sex→Job-Seeking -0.018 0.047 -0.014 -0.376 0.707
Sex→Anxiety -0.050 0.037 -0.044 -1.344 0.179

Sex→SNS -0.341 0.047 -0.247 -7.230 ***
Sex→Depression -0.071 0.038 -0.058 -1.849 0.064

Year→Job-Seeking 0.169 0.022 0.291 7.832 ***
Year→Anxiety -0.045 0.017 -0.089 -2.593 0.010

Year→SNS -0.075 0.022 -0.122 -3.383 ***
Year→Depression -0.004 0.018 -0.007 -0.203 0.839

Income→Job-
        Seeking -0.045 0.015 -0.111 -3.046 0.002

Income→Anxiety 0.004 0.012 0.011 0.343 0.731

Income→SNS 0.023 0.015 0.052 1.518 0.129
Income→
Depression -0.017 0.012 -0.043 -1.352 0.176

Academic Satisfaction→ 
Job-Seeking -0.100 0.028 -0.133 -3.650 ***

Academic Satisfaction→ 
Anxiety -0.044 0.022 -0.066 -1.994 0.046

Academic Satisfaction→ 
SNS -0.020 0.028 -0.024 -0.703 0.482

Academic Satisfaction→ 
Depression -0.085 0.023 -0.118 -3.710 ***

SMC
Job-Seeking
Stress 0.115

Depression 0.347
Anxiety 0.246

SNS Addiction 0.215
Model fit

χ2 (df/p) 674.690 (134/0.000)
SRMR 0.042

GFI 0.915
TLI 0.932

CFI 0.946
RMSEA 
(LO90~HI90) 0.072 (0.067~0.078)

*** p<0.001

Table 4. Results of the rescue regression model test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모든 잠재변수들을 포
함한 전체 측정모형이 적절하게 구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대우도추정(MLE)방식으로 전체 측정모형의 적합
성을 검증하였다. χ2 검증 결과(χ2=674.690, df=134, 
p=0.000)및 여러 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통계학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TLI=0.932, CFI=0.946, RMSEA=0.072),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결론지
었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을 구성하는 잠재변수들의 집중타
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확인한 결
과, 취업 스트레스, 우울, 불안 및 SNS 중독을 측정하는 
개별문항과 합산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모두 0.5 이상인 것으로 나타
났다.

4.4 구조회귀모형 및 연구가설의 검증
다음으로는 모수 추정치인 경로계수와 표준오차 등을 

통해서 본 연구모형의 직접 경로가 유의한지를 파악하고
자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중제곱상관의 
설명력을 통해서 내생변수의 설명력을 알아보았으며 자
료의 적합성과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들을 
고려했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형으로 주요 잠재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한 결과, 
χ² = 1144.857(df = 153, p<0.001), CFI = 0.905, TLI 
= 0.882, RMSEA = 0.092, SRMR = 0.986이었다. 
Kline[47]이 제안한 적합도 지수 평가에 근거할 때 초기 
모형은 본 연구자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연구모형 변수 간 인과관계
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정지수가 가장 높은 우울의 잔차
와 불안의 잔차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한 후 다시 검증하
였다. 공분산 연결은 우울과 불안은 대개 함께 나타나며
[48], 높은 상관성을 갖는 정서라는 점[49-51]에 근거하
였다. 재검증 결과, 수정모형은 χ²= 674.690(df = 134, 
p< 0.001), CFI = 0.946, TLI = 0.932, RMSEA = 
0.072, SRMR = 0.042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본 연구의 최종 연구모형이 양호하다고 결론지었다.

최종 연구모형의 검증결과에 근거한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 첫째, 취업 스트레스는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β=0.553, p<0.001), 취업 스트
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SNS 중독 수준이 높으며(β
=0.226, p<0.001) 불안 정도도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β=0.500, p<0.001) H-1, 2, 3은 채택되었다. 반면, 우
울이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123

않아(β=0.031, p>0.05) 연구가설 H-4는 기각되었으며 
불안은 SNS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0.194, p<0.001) H-5는 채택
되었다.

이어서 통제변수 투입 결과,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SNS 
중독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고(β=-0.247, p<0.001) 학
년이 높아질수록 취업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지는 반면(β
=0.291, p<0.001), SNS 중독 수준은 낮아졌다(β
=-0.122, p<0.001). 끝으로 성적만족도는 취업 스트레
스(β=-0.133, p<0.001)와 SNS 중독(β=-0.118, p<0.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성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와 SNS 중독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 
대상으로 설정한 5개의 두 변수 간의 연구가설 가운데 4
개는 채택(지지)되었으나 1개는 기각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 Fig. 2와 
같다.

Fig. 2. Final research model

4.5 매개효과의 검증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우울 및 불안을 매개로 

SNS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
구의 연구모형과 같이 독립변수는 1개지만 매개변수가 2
개인 경우, 일반적인 부트스트랩 방식의 매개효과 검증
을 수행하면 매개효과가 통합되어 제시되므로 취업 스트
레스에서 SNS 중독에 이르는 경로별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방식 중 팬텀변수 방식
을 적용하여 취업 스트레스에서 SNS 중독에 이르는 각 

경로들에 있어서의 우울과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다(Fig. 3 참조).

Fig. 3. Indirect effect verification model applying 
phantom variable

팬텀변수는 유령변수라고도 하는데, 매개효과 경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 경로의 매개효과의 크기와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만드는 변수이다[52]. 팬텀변
수가 삽입된 연구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팬텀변수들의 
분산은 모두 0으로 고정하고 팬텀변수들 간의 경로계수
의 요인적재량은 원래 연구모형에 있는 잠재변수들간의 
경로계수의 요인적재량(즉, 측정하려고 하는 매개효과 
경로의 요인적재량)과 동일한 값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연구모형에 팬텀변수들을 추가하여도 이 변수들
의 분산과 요인적재량이 모두 원래 연구모형에서와 같이 
고정되기 때문에 모형적합도와 경로계수들의 모수 추정
치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53].

본 연구에서는 P1부터 P4까지 총 4개의 팬텀변수를 
만들어 이를 연구모형에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 2개의 경
로가 새로 생성되었다. 취업 스트레스에서 우울을 거쳐 
SNS 중독에 이르는 경로는 ‘취업 스트레스→P1→P2’, 
취업 스트레스에서 불안을 거쳐 SNS 중독에 이르는 경
로는 ‘취업 스트레스→P3→P4’로 설정하였다. 또 팬텀변
수를 사용하여 새로 설정한 2개의 경로의 요인적재량(회
귀계수)과 원래 연구모형의 2개 경로의 요인적재량(회귀
계수)을 a, b, c, d 값을 사용하여 서로 동일하게 제약하
였다. 팬텀변수 적용 방식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Path Indirect effect

Job-Seeking→Depression→SNS 0.018(-0.054~0.079)

Job-Seeking→Anxiety→SNS 0.103(0.052~0.165)***

*** p<0.001

Table 5. Result of indirect effect verification using 
phantom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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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변수를 적용하여 취업 스트레스와 SNS 중독 사이
에서 우울과 불안이 갖는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
과, 2개의 경로 가운데 ‘취업 스트레스→우울→SNS 중
독’의 경로에서 우울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간접효과 신뢰구간 안에 0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가설 H-6은 기각되었다. 또 ‘취업 스트레스→불안→
SNS 중독’의 경로에서 불안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동시에 간접효과의 신뢰구간 안에 0이 포
함되어 있지 않아 연구가설 H-7은 지지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및 논의
최종 연구모형의 검증결과에 근거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이 인식하는 취업 스트레스가 심할
수록 우울과 불안, SNS 중독 수준이 높다. 또한 불안 수
준이 높아질수록 SNS 중독 수준 역시 높아지며 대학생
이 지각하는 취업 스트레스는 불안을 매개로 SNS 중독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가설검증 결과는 
Agnew[9]의 일반긴장이론을 적용하여 대학생이 인식하
는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및 SNS 중독 간의 관계
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보다 구
체적으로, 대학생에게 있어 취업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원
으로서 일반긴장이론에서 말하는 긴장 요인 중 긍정적 
목표 달성의 실패(failure to achieve positively valued 
goals)에 해당하며 우울과 불안은 긍정적 목표 달성의 
실패 혹은 실패 가능성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에 해당한
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에 대해 Agnew[9]는 내부지향적 
부정적 감정과 외부지향적 부정적 감정이 있음을 강조하
였는데, 내부지향적 부정적 감정은 내부지향 반응으로, 
외부지향적 부정적 감정은 외부지향 반응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살펴보았던 우울과 불안은 내
부지향적 부정적 감정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내부지향 
반응은 알코올, 마약 및 니코틴 중독과 같은 물질중독
(substance addiction) 뿐만 아니라 SNS 중독과 같은 
행위중독(behavioral addiction)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은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에 해당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의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및 SNS 중독 간의 관계
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이론 체계를 보완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둘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우울, 불안 및 SNS 중독에 직
접 영향을 미치고, 대학생이 지각하는 불안이 SNS 중독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함으로써 두 변수 간의 지
식체계를 보완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셋째, 불안이 대
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SNS 중독 사이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은 관련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새롭게 
밝힌 이론적 기여라고 생각된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
은 우울과 불안이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지만, 불안
은 SNS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우울은 
SNS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우울과 SNS 중독이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다수의 
선행연구[54-57]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에 대해 
우울과 SNS 중독경향성 간 부적 상관이 나타난 소수의 
선행연구[58,59]를 통해 우울과 SNS 중독 사이에 다른 
변수나 또 영향요인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
심을 해볼 수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행태 관련 연구[59]에 따르면 
트위터 이용자의 SNS 이용량은 우울감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나타냈지만, 페이스북의 경우 우울감과 상관관계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매체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페이스북 이용자가 쌍방향 관계 형성을 위해 상호동의절
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트위터는 단순 팔로잉(following)을 
통해 일방향 관계형성이 가능하다. 즉, 페이스북이 오프
라인 접촉도나 친밀감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
한데 비해 트위터는 오프라인 접촉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우울이 SNS 중독
에 미치는 영향 관련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
과를 나타낸 것은 이러한 매체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대학생의 단순 SNS 이용 수준과 정도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SNS 매체의 
개별적 속성을 고려한 우울-SNS 중독 간 연구가 필요하
다고 보며,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는 이론적인 면에서 
대학생의 우울과 SNS 중독 간의 관계를 새롭게 고찰하
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대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실

시한 조사 결과로서 취업 스트레스가 단순히 취업을 목
전에 둔 취업준비생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Agnew는 기
존 일반긴장이론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실
제로 직접적인 긴장유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대리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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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vicarious strain)이나 혹은 예상되는 긴장
(anticipated strain)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나 미디어를 
통해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사고나 현실 상황에 대한 
내용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에
서 볼 때 각 대학에서는 대학교 저학년생 역시 취업 스트
레스를 느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별 취업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활성
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진로 및 직업 
적성을 확인하고 결정하여 정보수집부터 원서접수 및 면
접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과정을 1~4학년에 걸쳐 준비함
으로써 실질적인 취업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학
교서비스 차원의 접근이 유용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불안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매개로 SNS 중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대학생들의 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는 ‘불안’이라는 정서적 문제를 고려한 종합적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청년층의 실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
상으로 이는 사회 구조적 문제이며 개인이 상황을 변화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면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 미시적 차원, 즉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대
학생이 느끼는 불안의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나 지역사회 상담센터 등에서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안감을 해소
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실
시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
램(CAP+)과 함께 한국형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K-MBSR)을 진행한 강경연 외[60]의 연구
에 따르면, CAP+ & K-MBSR 프로그램 참가 전후 대학
생의 우울, 불안 및 취업 스트레스 감소 수준은 CAP+ 프
로그램만 참가한 전후의 그것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 
장현갑 외[61]의 연구에서도 대학생 대상 K-MBSR 8주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우울과 불안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 스스로 우울, 불안 및 취업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진로 및 상
담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울이
나 불안은 취직이 될 때까지 장기화 될 수 있는 부정적 
정서이므로 일회성 교육이나 상담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이고 주기적으로 관리⋅케어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셋째, Agnew[9]의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긴장, 부정
적 감정, 대처전략은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

를 통해 대학생은 취업 스트레스라는 긴장 요인으로 인
해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
에 대처하기 위해 SNS 중독이라는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SNS 사용수준을 적절한 활용 
정도로 낮출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 기업, 학교 및 정
부 차원에서 건강한 SNS 사용 태도 확립을 위한 교육 프
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미디어 중독 예
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으나, 스마트기
기 관련 연구는 중독 진단척도 개발에 치중되어 있을 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예방 및 개입 관련 연구는 일부에 
불과하다[62].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의 경우 셧다운
제와 같은 법률적 차단막이나 시민단체 및 학부모 단체
들을 통한 감시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SNS 중독
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정신
의학에서는 중독을 특정 물질이나 활동에 대한 심리적 
의존(psychological dependence) 혹은 생리적 의존
(physiological dependence)으로 보고 있는데 대학생
의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SNS 중독은 심리적 의존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SNS에 대한 심리
적 의존을 끊고 다른 보다 긍정적이고 건전한 대상에 전
념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을 돕거나 중독 행위 자체를 
끊을 수 있도록 돕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개
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기 위해서는 외국 이론이나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하기
보다는 대학생을 목표집단으로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이
들을 둘러싼 한국 사회와 대학가의 실태를 깊이 있게 탐
구한 뒤 실효성 있는 SNS 중독 예방⋅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5.2 제언 및 한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우울과 불안을 

매개로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한계를 살펴
보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
구의 표본추출방법은 편의표집으로 G광역시와 J도 지역
에 소재한 6개 대학만을 표집하였기에 본질적인 면에서 
지역연구로서의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청년층까지 광범위하게 표집하여 자료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변인을 측
정하였기 때문에 우울, 불안 및 SNS 중독의 경우 낙인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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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
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조사 이외의 행동관찰, 관찰자 평
가 및 개인 면담과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병행할 필요
가 있다. 

셋째, SNS 중독은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비해 아직 연구의 초기 단계로 명칭의 개념, 정의 및 일
관된 진단 준거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SNS가 페이
스북,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과 같은 전형적인 소셜네트
워크서비스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카카오톡, 라인, 밴드
를 포함한 메신저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더 나아
가 블로그나 포털사이트 카페까지 해당하는 것인지 SNS
에 대한 조사대상자 개개인의 인식, 혹은 주 사용 SNS 
유형에 따라 중독 관련 응답 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 향
후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SNS 이용 동기에 따른 주 
사용 서비스를 조사한 뒤 중독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을 측정함에 있어
서 이용기기의 구분을 두지 않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13년 SNS 이용 기기 비율이 테스크탑 41.8%, 
스마트폰 93.8%으로 나온 반면, 2018년에는 각각 
30.9%, 99.2%로 테스크탑의 이용률은 하락하고 스마트
폰은 상승하였다[1]. 또 기기별 인터넷 활동 비율을 살펴
보면 데스크탑은 주로 자료 및 정보획득 용도로 이용하
고 모바일로는 커뮤니케이션 용도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만큼 SNS 이용기기에 따른 중독 양상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후속 연구에서 SNS에 접속수단 및 이
용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면, 대학생의 SNS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다섯째, 중독 관련 변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
는 만큼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우울, 불안 및 SNS 중
독 수준과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수들 간의 인
과관계를 알아낼 수 있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대학생 대상 대규모 연구⋅조사
를 실시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취업 스트레스가 SNS 중독에 이르는 과정, 그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변수의 존재와 그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일반긴장이론 외 다른 이론
도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대처-적응 이론
(stress-coping-adaptation theory)에 의하면 스트레
스를 유발하는 사건이나 상황에 직면한 개인은 자신만의 

인지적 평가를 통해 스트레스 사건이나 상황을 이해한
다. 그리고 그 평가에 근거하여 대처행동을 결정하며 그
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결국 적응에 이르게 된다[63].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SNS 중독에 이르는 과정을 규명해보는 것도 동일한 연
구 주제에 관해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취업 스트레스와 SNS 중
독 간의 직⋅간접 경로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 하지
만 물질이나 활동에 과몰입함으로써 부정적 결과가 나타
남에도 불구하고 중단할 수 없는 중독 행위의 특성을 고
려할 때 대학생의 SNS 중독이 취업 스트레스를 유발한
다는 역순환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에 대처하
기 위해 SNS에 몰입하게 되고, 그로 인한 학습량 부족 
및 문제해결 능력결핍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악순
환 구조에 대한 연구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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